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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본 연구에서는 Kuhlthau의 ISP 모형을 토대로 청소년의 정보탐색과정에 대한 인식과 그 과정에서 경험하는 불안감과 중재의 

필요성을 조사하고, 구조방정식 모형을 이용하여 각 요인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또한 실험집단을 대상으로 스캐폴딩 전략을 
적용한 수업을 전개하여 그 효과성을 검증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보탐색과정(ISP)에서 학습자가 
느끼는 불안감과 중재의 필요성을 조사한 결과, 표현 단계에서 불안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보수집, 
표현, 평가 단계에서 중재의 필요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정보탐색과정(ISP)에서 학습자가 느끼는 
불안감과 중재의 필요성을 각 변인을 통제하여 조사한 결과, 학년별(1학년과 2학년), 지역별(수도권과 강원권) 차이가 일부 
확인되었다. 셋째, 통제집단과 실험집단을 대상으로 대응표본 t-검정과 공분산 분석을 실시한 결과, 실험집단의 불안감과 중재의 
필요성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는 정보탐색과정에 적합한 스캐폴딩 전략을 교육 현장에 적용하기 
위한 실제적인 근거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ABSTRACT
In this study, the adolescents’ perception of the Information Search Process(ISP); their anxiety and the need 

for intervention during the process were investigated based on Kuhlthau’s ISP model, and the relationship among 
the factors was analyzed with structural equations. In addition, the effectiveness of scaffolding strategy to the 
experimental group during the class was verified. The main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as a result of exploring 
the anxiety felt by learners and the need for intervention in the information search process, it was found that 
the presentation stage had a significant effect on the anxiety, and the collection, presentation, and assessment 
stages had significant effects on the need for intervention. Second, as a result of controlling each variable to 
investigate the anxiety felt by learners and necessity of intervention in the information search process, it was 
confirmed that among the demographic variables, the difference between the first graders and the second ones 
was significant; and the difference in the metropolitan area was more significant than that in the Gangwon 
province. Third, as a result of paired t-test and covariance analysis on the control group and the experimental 
group, it was confirmed that the anxiety and need for intervention of the experimental group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ly reduced. The significance of this study lies in the point that it presents a practical basis for applying 
scaffolding strategies appropriate to information search process in the field of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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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청소년

들에게는 새로운 사회에 필요한 미래 핵심역량

이 요구되고 있다. 청소년의 핵심역량은 청소

년기에 요구되는 지식, 태도, 기술을 포함하는 

복합적이고 종합적인 능력을 의미한다(한국청

소년정책연구원, 2010, 22). 최근 학습자의 미

래 핵심역량 증진을 위한 방안으로 다양한 교

수학습방법의 적용과 학습자 중심의 교육을 전

개하는데 필요한 교사의 역량과 역할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이병기, 2011; 안유민, 

홍선주, 2020).

특히, 그중에서도 구성주의 학습이 가장 주

목을 받고 있다. 구성주의 학습은 학습자의 주

관적인 지식구성을 중요시하면서 체험학습, 자

아성찰적 학습, 협동학습, 실제적 성격의 과제 

제시, 코치이자 동료 학습자로서의 교사의 역

할을 강조한다(강인애, 2003, 190). 즉 구성주

의 학습은 학습자 중심의 교육이며, 교사는 학

습자의 주관적 지식구성을 돕는 조력자의 역할

을 수행하는 것이다.

학습자가 스스로 지식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보자료의 활용이 중요하며, 이를 효

과적이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학생

들이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

어야 한다. 따라서 청소년들이 미래 핵심역량

을 함양하고 구성주의에서 강조하는 자주적인 

학습을 위해서는 다양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으로서의 학교도서관을 구축하여 

학생들의 정보활용능력(information literacy) 

신장을 위한 사서교사의 교육이 필수적으로 진

행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학습자의 정보요구

와 정보추구, 정보이용 과정을 돕고 정보활용

교육에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사서교사의 

협력적 역할은 구성주의 학습 실현의 필수적인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학교도서관에서 제공하는 사서교사의 정보활

용교육을 효과적으로 전개하는 데 도움을 주는 

정보활용과정 모형으로는 Big6 Skills, I-Search, 

REACTS, ISP(information search process) 

등이 있다. 그 중에서 Kuhlthau의 ISP 모형은 

정보를 이용하는 과정을 6단계로 구분함과 동

시에, 각 단계별 과업을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되

는 인지적 전략과 학생들이 느끼는 감정 및 행

동 등을 다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는 정보

활용교육을 전개하는 교사(사서교사)의 관점

에서 보면 각 단계별로 학생들에게 어떤 도움

을 주어야 하는지 그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있다.

Kuhlthau는 학습자의 정보탐색과정은 단순

하게 정보원이 소장되어 있는 위치를 파악하는 

수준이 아니라 정보원에 포함된 정보에 대한 의

미를 해석하고 활용하는 의미 추구 과정을 강조

한다. 구성주의에서 강조하는 학교도서관 기반

의 정보활용 측면에서 사서교사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특히, Kuhlthau는 Vygotsky의 근접

발달영역(zone of proximal development, ZPD)

에 기반한 중재 영역(zone of intervention)의 

개념을 설정하고, 형식적인 중재자의 필요성과 

사서교사의 정보원에 대한 안내, 정보탐색 과

정의 가이드 제공 등을 강조하였다(Kuhlthau, 

1996, 9). 근접발달영역은 학습자 혼자서는 불

가능하지만 앞선 또래 혹은 성인이 도움을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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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해결할 수 있는 범위를 말하며, Vygotsky는 

근접발달영역을 넓힐 수 있는 전략을 스캐폴딩

이라 하였다. 스캐폴딩이란 학습자가 혼자서 해

결하기 어려운 학습과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외

부에서 제공하는 적절한 도움을 의미한다. 이는 

사서교사가 제공하는 정보서비스에 의하여 이

용자의 정보탐색 발달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Kuhlthau의 ISP 모형은 이용자가 정보를 추

구하는 목적과 과정에 초점을 두며, 이용자 스

스로 정보를 탐색하고 활용하는 과정 중점의 구

성주의 모형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Kuhlthau 

(2004)는 정보추구과정에서 이용자들은 직접

적인 결과를 얻기보다 불확실성을 제거해 나가

는 과정을 통해 의미를 찾는다(sense making)

고 하였다. 정보탐색과정에서 이용자들이 공통

적으로 경험하는 정보탐색 연구는 불확실성의 

원리에 바탕하며, 불확실성의 원리는 이용자와 

도서관 및 정보시스템의 탐색과정론적 접근을 

위한 중재 역할에 대한 근거를 제공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정

보탐색과정(ISP)에 대한 인식과 그 과정에서 

경험하는 불안감과 중재의 필요성을 조사하고, 

스캐폴딩 전략을 적용한 수업을 전개하여 그 효

과성을 검증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과제는 다음과 같다.

(1) 정보탐색과정(ISP)에서 학습자들은 불

안감과 중재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가?

(2) 정보탐색과정(ISP)에서 학습자들의 불

안감과 중재의 필요성은 지역별, 학년별,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3) 스캐폴딩 전략을 적용한 프로젝트수업에 

참여한 실험집단의 불안감과 중재의 필요

성은 통제집단보다 유의하게 감소하는가?

1.2 선행연구 개요

본 연구와 관련된 선행연구는 정보추구행태

와 스캐폴딩에 대한 연구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정보추구행태와 관련된 연구 가운데는 청소

년의 정보탐색과정, 특히, 최근 웹과 모바일을 

활용한 정보탐색이 보편화됨에 따라 인터넷을 

활용한 가상공간이나 스마트폰 활용에 대한 연

구가 활발하다. 오세나, 이지연(2012)은 스마

트폰을 활용한 이용자들의 정보탐색행태를 조

사하고, 스마트폰 정보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요

구되는 고려사항을 탐구하였으며, 김지현, 구정

화(2021)는 초기 청소년의 정보요구와 유튜브

에서의 정보이용행태를 분석하고 초기 청소년

을 위한 학교도서관 및 공공도서관 등 정보기

관들의 정보서비스 기획 시 고려사항을 제안하

였다.

이어서 청소년들의 일상 정보행태를 분석한 연

구도 확인할 수 있었다. Shenton과 Dixon(2003)

은 어린이와 청소년의 정보추구행태 모형 연구

를 통해 어린이 및 청소년의 일상 정보행태를 

분석하여 정보추구의 전반적 방향에 대한 거시

적 모형과 각 정보자원 이용행태에 대한 미시적 

모형을 개발하였다. Agosto와 Hughes-Hassell 

(2005)은 미국 도시 청소년의 일상 정보추구행

태를 조사하여 도시 청소년들의 일상 정보요구

의 주제, 정보원의 종류, 커뮤니케이션 미디어 

등을 유형화하여 제시하였으며, 후속 연구를 

통해 도시 청소년들의 유형화된 일상 정보요구

의 주제들을 청소년 발달과업 이론과 접목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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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청소년에게 나타나는 일상적인 정보요구

에 대한 실증적 모형을 개발하였다(Agosto & 

Hughes-Hassell, 2006a; 2006b).

스캐폴딩 연구는 교육 현장을 중심으로 활발

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Tanner와 Jones(2000)

는 수학 교과에서 교사의 스캐폴딩에 따라 학습

자의 학습 발달에 질적인 차이가 존재함을 발견

하고, 스캐폴딩 제공자로서의 교사의 역할 유형

(과제 제시 스캐폴더, 엄격한 스캐폴더, 활동적 

스캐폴더, 반성적 스캐폴더)을 제시하였다. 신

재한(2011)은 2000년부터 2010년까지 국내에

서 발표된 스캐폴딩 전략을 활용한 수업 효과 연

구를 토대로 메타분석을 실시하고, 인지적 영역

과 정의적 영역을 함께 향상시킬 수 있는 스캐

폴딩 전략 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기영, 

허준혁, 박재용(2019)은 고등학생의 통합 탐구 

기능의 향상을 위해 개별 학습용 인지적 스캐폴

딩 도구를 개발하고, 그 효과를 검증하여, 인지

적 스캐폴딩 도구 활용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이어서 가정환경에서 부모가 제공하는 스캐

폴딩에 대한 연구도 확인할 수 있었다. Pratt et 

al.(1992)은 자녀들의 수학 과제를 돕는 과정에 

나타나는 부모들의 스캐폴딩을 측정하여 부모

의 개입 수준을 9단계로 분류하였다. 특히, 자녀

의 근접발달영역에 적합하게 부모가 개입 수준

을 변화시키는지 여부를 측정하였는데 자녀의 

근접발달영역내에서 도움을 제공한 부모들은 

자녀가 어려움을 느낄 때 필요한 도움의 양을 

늘리고 자녀가 성공적으로 과제를 수행하면 도

움을 줄여가는 방식을 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청소년의 정보추구행태와 스캐폴딩

에 대한 연구는 온․오프라인의 다양한 교육 

현장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구성주의 학습에 따

른 청소년의 직접적 문제해결과정 특히, 정보

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사서교사의 중재자 역할

을 조명한 연구는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2. 이론적 배경

2.1 정보추구행태

정보추구행태(information seeking behavior)

는 특정 요구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의도적

으로 정보를 찾아 접근하는 일련의 과정을 의

미한다. 정보추구행태와 관련된 용어 가운데 

가장 포괄적인 용어는 정보행태(information 

behavior)라고 할 수 있다.

Wilson(2000)은 정보행태를 정보원이나 정

보 채널과 관계된 능동적 혹은 수동적인 정보

추구와 정보이용을 포함하는 인간행태의 총체

로 정의하였다. 이는 다른 사람과의 직접적인 

의사소통은 물론이고, 신문 구독이나 TV 시청

과 같이 수동적으로 정보를 수용하는 것도 포

함된다. 정보행태의 개념에는 목표를 달성하고

자 정보를 추구하는 정보추구행태의 개념을 포

함하는데, 이는 의도적으로 특정 목적을 달성

하기 위한 목적적 추구이며 그 과정에서 신문, 

도서관과 같은 수동적인 정보시스템이나 웹 기

반의 시스템과도 상호작용할 수 있다. 또한 정

보추구행태 하위 개념으로 언급된 정보탐색행

태는 정보이용자와 다양한 정보원이 상호작용

하는 미시적인 수준의 행태로 정보시스템과의 

상호작용, 텍스트 자료를 선택하는 과정의 지

적 행위, 정보의 적합성을 판단하는 행위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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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포함된다.

한편, Kuhlthau(1993, 345)는 정보추구는 이

용자의 불확실성이 이해로 발전하는 구성과정

으로 보고 있으며, 정보탐색과정을 기반으로 

특정 문제나 주제에 대한 지식을 확장하기 위해 

정보에서 의미를 찾아내는 구성주의적 활동으

로 인식하였다(Kuhlthau, 1991, 361). Johnson 

(1996, 26)은 정보추구의 개념을 정보를 운반

하는 사람으로부터 정보를 입수하는 과정으로 

단순하게 설명하였으며, 정보추구는 우선적으로 

개인이 의도하는 특정한 목적을 성취하고자 하

는 목적적인 행위임을 밝히고 있다. 또한 Case 

(2012)는 정보행태가 정보에 관련된 여러 가지 

유형의 행태적 특성을 나타내는 용어로 적합하

다고 언급하면서 정보요구와 정보추구 및 정보

이용을 포괄하며, 나아가 정보 접근에 대한 비

의도적인 수동적 행태와 정보를 적극적으로 회

피하는 목적적인 행태까지도 포함하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정보추구행태와 관련된 용어의 개념

을 정리하면, 정보행태는 정보추구 및 이용에 

대한 포괄적인 분야이고, 정보추구행태는 정보

를 찾아 접근하는 방법적인 측면에 집중하는 하

위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정보탐색행태는 

이용자가 정보시스템과 구체적으로 상호작용하

는 과정을 연구하는 정보추구행태의 하위영역

이라고 할 수 있다.

이용자 중심의 정보추구행태 연구가 본격화

되기 시작하면서 정보추구행태 모형의 구축이 

시도되었다. 이 가운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모

형으로는 Kuhlthau의 ISP 모형이 대표적이다. 

Kuhlthau는 정보추구의 과정을 이용자의 불확

실성이 이해로 발전하는 구성과정으로 보고 있

으며, 정보탐색과정을 기반으로 특정 문제나 주

제에 대한 지식을 확장하기 위해 다양한 정보에

서 의미를 찾아내는 구성주의적 활동으로 인식

하였다(Kuhlthau, 1991, 361). 특히, 학교도서

관을 활용하여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사서교사

의 중재 역할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는 점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적용하기 적합한 

모형으로 평가할 수 있다.

2.2 근접발달영역과 스캐폴딩

근접발달영역의 개념은 일반 교수학습의 과

정은 물론 정보활용과정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

를 갖는다. 두 과정에서 모두 지식 전달의 직접

적인 교육보다는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

록 도와준다는 데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근접발

달영역은 학습자가 독립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제적 발달 수준(actual development 

level)과 또래 친구나 성인의 도움을 통해 문제

를 해결할 수 있는 잠재적 발달 수준(potential 

development level)의 차이(distance)라고 할 

수 있다(Vygotsky, 1978, 86).

Vygotsky는 근접발달영역을 통해 인간의 발

달과 학습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다. 학습은 학습

자가 알고 있는 지식의 반복이 아니라, 근접발달

영역에서 새로운 것을 배우기 위한 시도가 있을 

때 일어나는 것이며, 이를 지원하기 위한 사회적 

상호작용 기반의 도움과 안내가 필요한 것이다. 

아동의 발달은 또래 친구나 성인과의 상호작용

으로 이루어진다는 Vygotsky의 생각은 심리적, 

교육적 사고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강이철, 2004, 

26), 이를 바탕으로 스캐폴딩(Wood, Bruner, 

& Ross, 1976), 구성영역(Newman, Griffi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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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e, 1989) 등의 개념으로 전개되었다.

근접발달영역의 의의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

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교사와 학습자의 상호작용이 중요하다

는 점이다. Vygotsky는 인간은 다른 사람과 영

향을 주고받으며 성장하는 사회적 존재라는 것

을 강조하고 사회․문화적 측면이 학습자의 발

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하고자 하였다.

둘째, 학습은 실제적 발달 수준과 잠재적 발

달 수준 사이의 영역인 근접발달영역에서 이루어

진다는 점이다. Gallimore와 Tharp(1990, 185)

는 근접발달영역의 발달과정을 1단계(타인의 

도움을 받는 단계), 2단계(자기 스스로 과제를 

해결해가는 단계), 3단계(타인의 도움 없이 스

스로 과제를 해결하는 단계), 4단계(근접발달

영역으로 회귀하는 단계)의 네 단계로 제시하

고 사회적 조절과 자기조절의 관계를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다.

교사는 학습자가 교육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

록 학습자의 근접발달영역을 진단하고 이를 반

영한 적절한 도움을 제공하는 활동이 전제되어

야 한다. 근접발달영역의 과제해결은 학습자의 

근접발달영역에서 적절하게 학습과제를 조절하

는 것이다. 학습자는 또래 동료나 교사 등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 지식의 내면화 과정을 통해 잠

재적 발달 수준이 실제적 발달 수준으로 올라서

게 된다. 이후 근접발달영역은 다시 변화하고 새

로운 잠재적 발달 수준이 나타나며, 학습자의 잠

재적 발달 수준에 따라 적절한 과제를 다시 제시

하는 등 재조절의 과정이 반복된다.

또한, 학습자 개인에게 있어 학습 능력의 발

달은 자기조절 능력이 증대되면서 다른 사람의 

도움을 통해 학습이 수행되는 과정이 다른 사람

의 도움이 없이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

한 과정에서 교사는 학습자의 능력을 파악하여 

스캐폴딩을 조절하고 학습자의 어려움 정도에 

따라 적절하게 개입해서 도움을 제공하면 된다. 

결국 학습자가 학습에 책임감을 갖도록 유도하

고 자신의 학습을 스스로 조절하는 자기조절능

력을 키워나가는 것이다(강정찬, 2009).

이상에서 살펴본 근접발달영역의 개념과 의

의는 학교도서관을 경영하는 사서교사의 입장

에서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 Vygotsky가 제시

한 사회적 구성주의에 의하면, 학습자 중심의 

교육과정을 운영하는데 학교도서관은 학습자

의 지식습득을 위한 상호작용을 제공하는 중요

한 가치를 지닌다. 특히 사서교사는 학습환경

을 조성하고 학습방법 및 학습정보를 교과학습

과 연계하여 제공하는 학습 촉진자로서의 역할

을 수행한다고 할 수 있다.

2.3 Kuhlthau의 정보탐색과정(ISP)과 스캐폴딩

전통적인 도서관 정보에 대한 접근방식은 정

보원의 소장위치를 파악하는 물리적 접근과 정

보원에 포함된 정보의 의미에 대한 해석에 중점

을 둔 지적접근이 있다. Kuhlthau는 이 가운데 

지식정보의 지적접근과 의미구성의 관점에서 도

서관 및 정보서비스를 고찰하고 있다(Kuhlthau, 

2004).

특히, Kuhlthau는 지식정보사회에서 이용자

에게 제공되는 정보서비스를 재정립하기 위해

서는 다양한 중재 역할에 대한 개념 정립의 필

요성을 강조하며 이용자의 정보요구를 지원하

는 중재 영역(zone of intervention)의 개념을 

도입하였다. 이는 Vygotsky(1978)의 근접발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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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이론에 기초한 것으로, 학습자의 인지능

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또래 동료나 성인의 도

움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즉, 학습자 혼자서는 

정보과제를 해결하기 어렵지만, 사서교사의 도

움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다음 단계로 진행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Kuhlthau는 이용자 중심의 의미구성과정이 

강조되는 정보환경의 변화에 따라 정보탐색과

정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며, 학습자들이 정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ISP 모형을 통해 제안

하였다. ISP 모형은 각 단계마다 감정(정의적 

영역), 사고(인지적 영역), 행동(물리적 영역)

이 공통적으로 적용되며, 정보탐색과정을 과제

시작(Initiation) - 주제선정(Selection) - 탐색

(Exploration) - 초점형성(Formulation) - 정

보수집(Collection) - 표현(Presentation)의 6

단계로 구분하고, 평가(Assessment) 단계를 추

가로 참조하고 있다(Kuhlthau, 2004, 81-84). 

각 탐색단계에 대한 구체적인 이용자 패턴을 

제시하면 <그림 1>과 같다.

불확실성이란 감정적인 불안과 확신이 부족

하여 발생하는 인지 상태로 정보탐색 초기 단

계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Kuhlthau(2004)

는 정보추구과정에서 이용자들은 직접적인 결

과를 얻기보다 불확실성을 제거해 나가는 과정

을 통해 의미를 찾는다(sense making)고 하였

다. 또한 정보탐색과정에 인지적인 부분의 강

조로 정서적인 부분이 무시되었던 점을 지적하

며 구성주의적 관점에서 정보탐색은 감정, 사

고, 행동이 상호작용하는 과정적 행위임을 강

조하였다.

불확실성의 원리는 이용자와 도서관 및 정보

시스템의 탐색과정론적 접근을 위한 중재 역할

에 대한 근거를 제공한다. 정보탐색과정에 대

한 연구는 형식적 탐색 중재자, 비형식적 탐색 

중재자의 역할로 구분되며, 중재자는 정보탐색 

과정을 안내하고, 도와주는 역할을 수행하는 사

람을 의미한다. 형식적인 중재자는 사서, 교사, 

교수와 같은 전문가를 의미하며, 비형식적인 중

재자는 가족, 친구, 동료 등이다.

구성주의에서 강조하는 학교도서관 기반의 

정보활용 측면에서 사서교사의 역할은 매우 중

요하다. 특히, Kuhlthau는 Vygotsky의 근접발

달영역에 기반한 중재 영역의 개념을 설정하고, 

연구조사 과정을 통해 형식적인 중재자의 필요

성을 강조하며, 사서교사의 정보원에 대한 안

내, 정보탐색 과정의 가이드 제공 등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Kuhlthau, 1996).

단계 과제시작 주제선정 탐색 초점형성 정보수집 표현 평가

감정 불확실성 낙관

혼란

좌절감

의구심

명확
방향성

자신감

만족/

불만족
성취감

사고
애매모호함 -------------------> 구체적

자각 증가-------------------------->
관심 증가

행동
 관련 정보추구  특정한 정보추구

 탐구 조사 ------------------------------> 기록 

<그림 1> ISP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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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서(교사) 등 정보전문가는 이용자의 정보

과제를 파악하고, 이용자에게 적합한 중재 역

할의 수준을 결정하여 교육활동을 설계한다. 

이용자의 정보 혹은 정보원에 대한 요구는 과

정 중재 역할에 포함되며, 중재 역할 및 교육의 

수준은 이용자의 정보탐색과정에서 과제해결 

과정에 실제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정보서비스 

실현의 기본이 된다. 구성주의 학습에 대한 관

심과 정보환경의 변화에 따라 사서교사의 역할

은 전통적인 서비스 제공의 수준을 넘어 카운

슬러 수준의 역할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을 것

이다.

3. 연구 방법

3.1 탐색단계에 대한 인식조사

본 연구의 인식조사 단계에서는 중학생을 대

상으로 정보탐색과정에 대한 인식과 그 과정에

서 경험하는 불안감과 중재의 필요성을 조사하

고, 구조방정식 모형을 적용하여 각 요인의 관계

를 분석하였다. 측정 도구로는 Kuhlthau(2004)

의 설문지를 활용하였다. 해당 설문지는 일반

적인 도서관 이용과 주제선정, 연구과제와 초

점형성, 정보수집의 과정, 중재자의 역할 등 도

서관 이용에 대한 영역을 포괄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학생들의 인지 상태를 파악하고 

탐색 중재자의 역할을 전후하여 정보탐색에 대

한 인지 상태를 측정하거나 비교분석에 활용하

기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각 단계별 

세부 문항의 적절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2021년 

8월 15일부터 8월 25일까지 전국의 중학생 150

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전문가 집단의 2

차 검토과정을 거쳐 성격이 유사한 주제선정과 

초점형성의 단계를 초점형성으로, 탐색과 정보

수집의 단계를 정보수집으로 통합하여 ISP 모

형을 ‘과제시작’, ‘초점형성’, ‘정보수집’, ‘표현’, 

‘평가’의 5단계로 적용하였다. 또한, 온라인 기

반의 정보수집과 오프라인 기반의 정보수집은 

서로 상관계수가 작아서 정보수집이라는 동일 

변수로 묶을 수 없는 것으로 보고됨에 따라 본 

연구의 성격을 고려하여 책이나 학교도서관 기

반의 오프라인 정보수집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

는 문항을 정보수집 문항으로 채택하였다. 이

외 신뢰도가 확보되지 않은 일부 문항을 삭제

하거나 문항의 이해도를 재확인하는 등 설문지

를 수정 보완하였다.

정보탐색과정(ISP)에 따른 인식조사 관련 

변인과 측정 항목의 문항 수는 <표 1>과 같으

며, 설문 문항 평가는 리커트 5단계 척도를 적

용하였다.

탐색단계에 대한 인식조사 단계에서는 통계 

분석 도구 R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구조방정식

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EM)을 

적용하였다. 구조방정식 모형은 회귀분석과 달

리 잠재변수와 여러 변수간의 영향 관계를 분

석할 수 있다는 장점으로 사회과학 분야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다.

공분산을 기반으로 하는 구조방정식 모형의 

분석 절차는 먼저 측정모형의 잠재변수와 관측

변수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한다. 그 후 검증

된 측정지표들로 구조모형을 제시하고, 잠재변

수들간의 경로분석을 통해 이들의 영향 관계를 

검증한다(윤철호, 최광돈, 2017; 곽기영,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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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정의 문항 수

과제시작 학습자가 과제를 시작하는 단계 3

초점형성 학습자가 부여된 과제를 구체화하는 과정 3

정보수집 과제해결에 필요한 정보를 조사 및 수집하는 과정 3

표현 과제해결을 위해 수집한 정보를 종합하고 정리하는 과정 3

평가 과제의 결과물 및 정보탐색과정에 대해 평가하고 반성하는 과정 3

불안감 정보탐색과정에서 학습자에게 발생하는 불확실한 감정 7

중재의 필요성 정보탐색과정에서 학습자에게 제공되는 도움이나 안내의 필요성 7

<표 1> 정보탐색과정(ISP)에 따른 인식조사 관련 변인 및 정의

구조방정식은 복잡한 구조이기 때문에 모형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표본자료가 필요하다. 

표본의 수가 작으면 추정오차(setimation error)

가 커져 계수 추정치를 신뢰하기 어렵다(김진호, 

홍세희, 추병대, 2007).

따라서 인식조사 단계에서는 각 지역이 통제

변수로 설정되는 점을 고려하여 지역별(수도권, 

전라권, 강원권, 영남권)로 150명을 설문의 표

본 수로 산정하고, 2021년 9월 13일부터 9월 17

일까지 총 600명을 모집하여 설문자료를 수집

하였다.

본 연구는 공주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 

승인을 받은 후 수행되었으며, 연구설명서를 

통해 연구자와 연구목적에 대해 안내하고 연구 

참여 동의 여부를 확인하는 등 연구윤리를 준

수하였다(KNU_IRB_2021-65).

3.2 스캐폴딩 전략을 적용한 실험조사

실험조사 단계에서는 실험집단을 대상으로 

정보탐색과정에서 스캐폴딩 전략을 적용하여 수

업 처치가 이루어진 경우, 학습자의 불안감 및 

중재의 필요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

하였다.

실험조사는 충청권(대전) 소재 중학교 학생

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성별과 학년을 고려

하여 실험집단(N=150)과 통제집단(N=150)

을 구성하였다. 그러나 설문 응답에 참여하지 

않거나, 개인 식별기호를 누락하는 등 불성실

하게 참여한 경우를 제외하고 사전검사에 참여

한 연구 대상은 실험집단(N=141), 통제집단

(N=143) 총 284명이었다. 실험집단에게는 정

보탐색과정에서 스캐폴딩 전략을 적용한 수업

이 사서교사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통제집단의 

경우, 사서교사가 미배치된 학교 가운데 실험집

단과 특성이 유사한 인근 중학교를 선정하였다. 

2021년 9월 13일부터 9월 17일까지 실험조사를 

위한 사전 설문조사를 시행하고, 이후 실험집단

을 대상으로, 2021년 12월 20일부터 12월 24일

까지 사후 설문을 수집하였다.

일차적으로 비교집단들을 측정하는 도구가 

같은 방식으로 기능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측정

동일성(Measurement Invariance)을 확인하고,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다중비교를 고려한 평

균의 차이와 효과 크기를 통계적으로 분석하였

다. 다음으로 사후 공분산 분석을 수행하여 정

보탐색과정에서 스캐폴딩 전략 적용의 효과성

을 검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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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 결과

4.1 인식조사 결과

4.1.1 연구대상자 특성 및 기술통계

인식조사를 위해 전국의 중학생을 대상으로 

2021년 9월 13일부터 17일까지 설문조사를 진

행하였으며, 총 600명을 모집하여 설문자료를 

수집하였다. 모든 설문은 익명으로 처리하고 문

항 체크를 누락하거나 불성실하게 작성된 설문

지를 제외한 총 563개를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

였다. 연구대상자의 성별, 학년, 지역권, 행정구

역에 대한 인구통계 특성은 <표 2>와 같다.

<표 2>에 의하면 총 연구대상자 563명 가운데 

남학생은 267명(47.4%), 여학생은 296명(52.6%)

으로 나타나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의 비율이 

다소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학년별로는 1학

년 225명(40.0%), 2학년 233명(41.4%), 3학년 

105명(18.6%)으로 파악되었다. 지역별로는 수도

권(서울, 경기, 인천) 145명(25.8%), 강원권(강

원도) 128명(22.7%), 전라권(광주, 전라 남․북

도) 149명(26.5%), 영남권(부산, 대구, 울산, 

경상 남․북도) 141명(25%)으로 분포되었다. 

행정구역별로 특별시․광역시 170명(30.2%), 

중․소 도시(세종 포함) 321명(57.0%), 읍면 

지역 72명(12.8%)으로 확인되었다.

각 변수에 대한 기술통계를 분석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리커트 5점 척도

를 기준으로 평균값은 과제시작 3.63, 초점형성 

3.60, 정보수집 3.00, 표현 3.77, 평가 3.63으로 

나타나 대체로 3점 이상의 평균을 보여주는 것

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불안감 2.69, 중재의 필

요성 2.80의 평균값은 3점 이하의 평균을 기록하

였다. 또한, 수집된 자료의 정규성을 검정하기 

위해 왜도와 첨도를 통해 정규분포를 파악하였

다. 본 연구에 대한 응답 자료의 정규성을 검토

한 결과, 왜도는 -0.452∼0.198, 첨도는 -0.691

∼0.253으로 나타나 정규성에 문제가 없는 것

으로 확인되었다.

변수 구분 빈도 비율(%)

성별
남학생 267 47.4

여학생 296 52.6

학년

1학년 225 40.0

2학년 233 41.4

3학년 105 18.6

지역권

수도권 145 25.8

강원권 128 22.7

전라권 149 26.5

영남권 141 25.0

행정구역

특별시․광역시 170 30.2

중․소 도시 321 57.0

읍면 지역 72 12.8

<표 2>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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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과제시작 3.63 0.807 -0.366  0.115

초점형성 3.60 0.788 -0.136 -0.293

정보수집 3.00 0.976 0.15 -0.590

표현 3.77 0.749 -0.433  0.253

평가 3.63 0.881 -0.452 -0.098

불안감 2.69 0.990  0.198 -0.691

중재의 필요성 2.80 0.947  0.061 -0.457

<표 3> 기술통계

4.1.2 신뢰도 및 타당도 분석

구조방정식에서 측정모형의 평가는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주로 이루어지며, 특정 변수

에 대한 신뢰도와 타당도 검증이 주 내용이다. 

자세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측정변수들의 내적 일치도를 측정하는 

Cronbach`s Alpha 값은 과제시작 0.829, 초점

형성 0.798, 정보수집 0.815, 표현 0.770, 평가 

0.825, 불안감 0.930, 중재의 필요성 0.918로 나

타나 수용 적합 수준인 0.7 이상을 기록하였다. 

구조방정식 기반의 신뢰도 계수인 합성신뢰도

(composite reliability)는 복합신뢰도, 동류신

뢰도, Omega 계수 등으로 불리는 신뢰도 계수

로 Omega 값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일반적으

로 0.7 이상이면 합성신뢰도 조건을 확보한 것

으로 판단할 수 있는데 <표 4>와 같이 omega, 

omega2, omega3 값이 0.7 이상을 기록한 것으

로 확인되어 합성신뢰도가 문제가 없음을 확인

하였다.

지표신뢰도는 측정지표가 측정하고자 하는 

개념에 대한 일관성의 정도로 정의되는데 지표

신뢰도의 확보를 위해서는 잠재변수에 대한 측

정변수들의 표준화 적재 값이 0.7 이상이 요구

되지만, 탐색적 연구 등 합리적인 판단에 따라 

0.6 이상으로도 허용된다(Hair et al., 2012; 윤

철호, 김상훈, 2014). <표 5>에 제시된 바와 같

이, 표준화된 계수가 0.6 이상이고, 유의도가 확

인된 측정변수를 사용하였으며, 표준화된 계수

(Beta) 값이 최소 0.683으로 확인되었다. 따라

서 지표신뢰도가 확보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의 잠재변수에 

대한 신뢰도는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변수 과제시작 초점형성 정보수집 표현  평가 불안감 중재의 필요성 전체

alpha 0.829 0.798 0.815 0.770 0.825 0.930 0.918 0.823

omega 0.830 0.798 0.823 0.771 0.824 0.930 0.919 0.926

omega2 0.830 0.798 0.823 0.771 0.824 0.930 0.919 0.926

omega3 0.831 0.797 0.827 0.770 0.823 0.930 0.920 0.922

avevar 0.621 0.568 0.611 0.529 0.610 0.769 0.739 0.654

<표 4> 잠재변수의 신뢰도 및 타당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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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재변수 측정변수 B β SE Z p

과제시작

과제시작1 0.701 0.746 0.036 19.291 ***

과제시작2 0.722 0.789 0.035 20.781 ***

과제시작3 0.783 0.826 0.035 22.129 ***

초점형성

초점형성1 0.709 0.738 0.037 18.917 ***

초점형성2 0.694 0.750 0.036 19.337 ***

초점형성3 0.705 0.774 0.035 20.165 ***

정보수집

정보수집1 0.992 0.832 0.046 21.783 ***

정보수집2 0.753 0.703 0.043 17.634 ***

정보수집3 0.915 0.791 0.045 20.429 ***

표현

표현1 0.611 0.683 0.036 17.027 ***

표현2 0.682 0.754 0.035 19.343 ***

표현3 0.678 0.741 0.036 18.917 ***

평가

평가1 0.784 0.772 0.039 20.206 ***

평가2 0.795 0.770 0.040 20.113 ***

평가3 0.817 0.801 0.039 21.216 ***

불안감

불안p1 0.913 0.885 0.035 26.446 ***

불안p2 0.961 0.892 0.036 26.773 ***

불안p3 0.990 0.913 0.036 27.884 ***

불안p4 0.950 0.822 0.040 23.522 ***

중재의 필요성

중재필요p1 0.883 0.865 0.035 25.372 ***

중재필요p2 0.942 0.904 0.034 27.322 ***

중재필요p3 0.896 0.884 0.034 26.325 ***

중재필요p4 0.908 0.796 0.041 22.309 ***

***p<.001

<표 5> 확인적 요인분석에 의한 표준화계수 및 유의도

타당도는 측정하고자 하는 개념이나 속성을 

실제로 얼마만큼 정확하게 측정하였는지에 관

한 정도를 의미하며, 공분산 기반의 구조방정

식 모형의 분석을 위한 타당도 검증은 집중타

당도와 판별타당도를 통해 이루어진다.

집중타당도에 대한 평가 기준으로 첫째, 측

정지표들의 잠재변수에 대한 적재 값의 유의성

을 확인하는 것으로서 측정지표들의 표준화된 

적재 값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z-value > 

2)으로 확인되면 집중타당도가 확보된 것으로 

본다(Bagozzi & Yi, 1988). 둘째, 잠재변수의 

평균분산 추출 값(AVE)이 0.5 이상이면 집중

타당도가 확보되었다고 본다(Fornell & Larcker, 

1981). 평균 분산 추출 값은 표준화 요인적재 

값을 제곱한 값들의 평균으로, 관측변수들의 

총 분산 가운데 잠재변수가 설명하는 분산의 

비율을 나타낸다(이석민, 2021, 58).

이러한 기준에 의거해 집중타당도 확인을 위

해 측정변수들의 잠재변수에 대한 적재 값의 

통계적 유의도와 잠재변수들의 평균분산추출 

값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측정변수들의 잠재

변수에 대한 적재 값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

준(z-value > 17, p<0.001)으로 나타났다. 또한, 

잠재변수들의 평균분산추출 값은 avevar로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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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되는데 <표 4>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모두 기준값 0.5 이상으로 나타나 집중타당도

가 확보되었음을 알 수 있다.

측정모형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불안감과 중

재의 필요성의 문항은 확인적 요인분석을 위해 

항목묶음(item parceling)을 하였는데, 항목묶

음은 내생 잠재변수를 측정하기 위해 관측변수

를 합해서 지표를 만드는 것이다(배병렬, 2011). 

본 연구에서 적용한 항목묶음은 Kuhlthau의 

정보탐색과정에서 불안감과 중재의 필요성에 

대한 지표로서 합리적인 이론을 갖추고 있고 모

형적합도가 확보되었다는 점에서 문항의 일차

원성이 확인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항목묶음에 

대한 여러 선행연구에서는 항목묶음의 개수를 3

∼4개로 추천하고 있다(Little et al., 2013). 따

라서 본 연구에서는 고유분산 분배전략을 통해 

요인 적재값이 가장 큰 문항과 가장 작은 문항

을 묶는 요인 알고리즘(factorial algorithm) 방

식을 적용하여 불안감과 중재의 필요성에 대한 

각 7개의 문항을 4개로 항목묶음 하였다.

이어서 판별타당도는 공분산 기반의 구조방

정식 연구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Fornell & 

Larcker 기준을 사용하였으며, 평균분산추출

(AVE) 값의 제곱근과 각 잠재변수의 상관계

수를 비교하였다(Fornell & Larcker, 1981). 

해당 결과는 <표 6>에 제시하였는데 표현과 초

점형성의 상관계수가 0.769로 나타나 평균분산

추출값(AVE)의 제곱근인 0.754, 0.727보다 다

소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지만, 그 외의 다른 잠

재변수는 판별타당도를 모두 갖춘 것으로 나타

나 대체적으로 판별타당도에 문제가 없음을 확

인하였다.

4.1.3 모형적합도 및 경로분석

구조모형은 잠재변수들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경로분석을 통해 유의성을 평가하는 것이 주 내

용이며, 구체적으로 결정계수에 대한 분석, 모형

적합도에 대한 평가, 경로계수에 대한 평가 등을 

포함한다(윤철호, 최광돈, 2015).

모형적합도는 구조방정식 모델링에서 추정

된 값과 분석자료의 차이에 대한 수치로 추정

된 값으로 구조모형을 평가하기 전에 이루어져

야 한다. 본 연구의 인식조사(본조사)를 바탕

으로 모형적합도의 각 지수를 제시하면 <표 7>

과 같다.

구조모형에 대한 적합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먼저 절대 적합도 지수를 살펴보았다. 검증 결

과, =407.927(df=209, p=.000)이었으나, 

 값은 표본의 크기에 영향을 받는다는 문제

점이 있으므로 표준 카이제곱으로 적합도를 함

과제시작 초점형성 자료수집 표현 평가 불안 중재 

과제시작 1  0.647  0.455  0.607  0.574 -0.150 -0.177 0.788

초점형성  0.647 1  0.530  0.769  0.634 -0.232 -0.196 0.754

정보수집  0.455  0.530 1  0.469  0.480 -0.118  0.031 0.781

표현  0.607  0.769  0.469 1  0.711 -0.288 -0.340 0.727

평가  0.574  0.634  0.480  0.711 1 -0.170 -0.128 0.781

불안 -0.150 -0.232 -0.118 -0.288 -0.170 1  0.736 0.877

중재 -0.177 -0.196  0.031 -0.340 -0.128  0.736 1 0.860

<표 6> 상관계수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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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도 지수  df p /df GFI RMSEA CFI TLI SRMR

구조 모형 407.927 209 0 1.951 0.94 0.041 0.975 0.969 0.034

<표 7> 구조모형의 적합도 지수

께 검증한 결과, /df=1.951로 확인되어 적

합한 기준인 3 이하를 충족하였다. GFI=0.94

로 나타났는데, 보통 0.9 이상이면 양호한 수준

의 모형적합도로 간주된다. RMSEA=0.041 역

시 0.05 이하로 나타나 모형적합도가 만족스럽

게 나타난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음으로 증분

적합도 지수인 CFI=0.975, TLI=0.969 모두 

0.95이상으로 나타나 우수한 모형으로 평가받

는 0.9의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 SRMR=0.034로 보고되어 적합도의 기준

인 0.05보다 작아 좋은 적합도를 가진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다음으로 잠재변수들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경로분석을 통해 유의성을 평가하였다. 구조모

형의 구조적인 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표 8>과 

같다.

구조모형의 경로계수를 구체적으로 해석하

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불안감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살펴보면, 

‘표현(β=-0.315, z=-2.772, p=0.006)’이 불

안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수집한 정보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결과물을 완

성하기 위해 자료를 종합하고 정리하는 과정

을 잘 수행하는 경우 불안감이 감소한다고 해

석할 수 있다. 이외 과제시작, 초점형성, 정보

수집, 평가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

났다. 

둘째, 중재의 필요성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살펴

보면, ‘정보수집(β=0.110, z=2.429, p=0.015)’, 

‘표현(β=-0.353, z=-3.836, p=0.000)’, ‘평가

(β=0.149, z=2.346, p=0.019)’가 중재의 필

요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학

경로 β Z p

과제시작

→ 불안감

 0.038  0.539 0.590

초점형성 -0.063 -0.604 0.546

정보수집  0.015  0.244 0.808

표현 -0.315 -2.772 0.006**

평가  0.065  0.785 0.432

과제시작

→ 중재의 필요성

-0.084 -1.567 0.117

초점형성  0.138  1.714 0.087

정보수집  0.110  2.429 0.015*

표현 -0.353 -3.836 0.000***

평가  0.149  2.346 0.019*

불안감 → 중재의 필요성  0.693 13.583 0.000***

*p<.05, **p<.01, ***p<.001

<표 8> 구조모형 경로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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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서관이나 도서 자료를 이용하여 정보를 수

집하는 경우 중재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으며, 

수집한 정보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결과물을 완

성하기 위해 자료를 종합 및 정리하는 과정을 

잘 수행할 경우 중재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

다고 해석할 수 있다. 또한 프로젝트 학습에 대

한 과정이나 태도 혹은 학습 결과물에 대해 되

돌아보는 과정을 잘 수행할수록 중재의 필요성

을 느끼게 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외 

과제시작, 초점형성은 중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불안감과 중재의 필요성 간의 공분산

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β=0.693, 

z=13.583, p=0.000), 불안감을 매개로 중재의 

필요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상의 경로계수 분석을 반영하여 구조모형

을 제시하면 <그림 2>와 같다.

경로 분석 결과 정보탐색과정에서 불안감과 

중재의 필요성에 대한 직․간접효과와 총효과 

및 유의성을 제시하면 <표 9>와 같다.

정보수집이 중재의 필요성에 미치는 직접효

과는 0.110(p<.05), 총효과는 0.120(p<.05)로 

나타났다. 표현이 중재의 필요성에 미치는 직

접효과는 -0.353(p<.001), 불안감을 통해 중재

의 필요성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효과는 -0.218 

(p<.0.1), 총효과는 -0.571(p<.001)로 나타났다. 

평가가 중재의 필요성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0.149 

(p<.05), 총효과는 0.194(p<.05)로 나타났다. 결

정계수(R²)는 내생 잠재변수에 대한 설명력을 

의미하며, 명확하게 제시된 기준값은 없으나 

0.19는 약한 수준, 0.33은 중간 수준, 0.67은 높

은 수준의 설명력을 지닌 것으로 제안되고 있

다(Chin, 1998). 본 연구의 R²은 59.5%로 확인

되었다.

4.1.4 변인이 통제된 구조모형 분석

이어서 지역별, 학년별, 성별의 변인을 통제

하여 구조모형을 분석하였다. 먼저 구조모형에 

<그림 2> 구조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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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재변수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R²

과제시작 

→ 중재의 필요성

-0.084  0.027 -0.057

0.595

초점형성  0.138 -0.044  0.094

정보수집  0.110*  0.010  0.120*

표현 -0.353*** -0.218** -0.571***

평가  0.149*  0.045  0.194*

*p<.05, **p<.01, ***p<.001

<표 9> 직․간접효과 및 총효과

대한 적합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절대 적합도 지

수를 살펴보았다. 변인이 통제된 구조모형의 적

합도 지수를 제시하면 <표 10>과 같다.

검증 결과, =622.736(df=374, p=.000)

이었으나,  값은 표본의 크기에 영향을 받는

다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표준 카이제곱으로 적

합도를 함께 검증한 결과, /df=1.665로 확인

되어 적합한 기준인 3 이하를 충족하였다. GFI 

=0.913으로 나타났는데, 보통 0.9 이상이면 양

호한 수준의 모형적합도로 간주된다. RMSEA 

=0.034 역시 0.05 이하로 나타나 모형적합도가 

만족스럽게 나타난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음으

로 증분적합도 지수인 CFI=0.969, TLI=0.964 

모두 0.95 이상으로 나타나 우수한 모형으로 평

가받는 0.9의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또한 SRMR은 0.049로 보고되어 적합한 기

준인 0.05보다 낮게 나타나 전체적으로 우수한 

적합도를 가진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다음으로 변인이 통제된 구조모형의 구조적

인 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표 11>과 같다.

변인이 통제된 구조모형의 경로계수를 구체

적으로 해석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불안감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살펴보면, 

‘표현(β=-0.29, z=-2.549, p=0.011)’이 불안

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과

제시작, 초점형성, 정보수집, 평가는 영향을 미

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통계 변인 중

에서는 1학년에 비해 2학년의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또한, 강원도 지역에 비해 수도권의 

중학생들의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난 것으로 보

고되었다. 그 외는 모두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중재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살펴보면, 

‘정보수집(β=0.132, z=2.492, p=0.013)’, ‘표

현(β=-0.386, z=-4.083, p=0.000)’, ‘평가(β

=0.166, z=2.609, p=0.009)’가 중재의 필요성

에 영향을 미치며, 과제시작, 초점형성은 중재

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인구통계 변인은 모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

으로 보고되었다.

적합도 지수  df p /df GFI RMSEA CFI TLI SRMR

구조 모형 622.736 374 0 1.665 0.913 0.034 0.969 0.964 0.049

<표 10> 변인이 통제된 구조모형의 적합도 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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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 β Z p

과제시작

→ 불안감

 0.038  0.535 0.592

초점형성 -0.090 -0.871 0.384

정보수집  0.032  0.468 0.640

표현 -0.290 -2.549 0.011*

평가  0.064  0.781 0.435

성별_여학생  0.041  0.941 0.347

학년_2학년  0.154  3.118 0.002**

학년_3학년  0.090  1.878 0.060

지역_수도권 -0.135 -2.334 0.020*

지역_영남권 -0.090 -1.651 0.099

지역_전라권 -0.048 -0.643 0.520

거주지_읍면 -0.094 -1.734 0.083

거주지_중소  0.004  0.059 0.953

과제시작

→ 중재의 필요성

-0.085 -1.564 0.118

초점형성  0.146  1.810 0.070

정보수집  0.132  2.492 0.013*

표현 -0.386 -4.083 0.000***

평가  0.166  2.609 0.009**

성별_여학생  0.020  0.628 0.530

학년_2학년 -0.046 -1.257 0.209

학년_3학년 -0.024 -0.687 0.492

지역_수도권 -0.043 -1.016 0.310

지역_영남권 -0.020 -0.498 0.618

지역_전라권  0.006  0.111 0.912

행정구역_읍면 -0.023 -0.588 0.557

행정구역_중소 -0.047 -0.896 0.370

불안감 → 중재의 필요성  0.704 13.059 0.000***

*p<.05, **p<.01, ***p<.001

<표 11> 변인이 통제된 구조모형 경로계수

셋째, 불안감과 중재의 필요성 간의 공분산

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β=0.704, 

z=13.059, p=0.000), 불안감을 매개로 중재의 

필요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변인이 통제된 구조모형의 직․간접 효과와 

총 효과 및 유의성은 <표 12>와 같다.

정보수집이 중재의 필요성에 미치는 직접효과

는 0.132(p<.05), 총효과는 0.154(p<.05)로 나타

났다. 표현이 중재의 필요성에 미치는 직접효과

는 -0.386(p<.001), 불안감을 통해 중재의 필요

성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효과는 -0.204(p<.01), 

총효과는 -0.59(p<.001)로 나타났다. 평가가 중

재의 필요성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0.166(p<.01), 

총효과는 0.211(p<.05)로 나타났다. 결정계수

(R²)는 내생 잠재변수에 대한 설명력을 의미하

며, 명확하게 제시된 기준값은 없으나 0.19는 

약한 수준, 0.33은 중간 수준, 0.67은 높은 수준

의 설명력을 지닌 것으로 제안되고 있다(C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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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재변수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R²

과제시작 

→ 중재의 필요성

-0.085  0.027 -0.058

0.617

초점형성  0.134 -0.064  0.082

정보수집  0.132*  0.023  0.154*

표현 -0.386*** -0.204** -0.590***

평가  0.166**  0.045  0.211*

*p<.05, **p<.01, ***p<.001

<표 12> 변인이 통제된 구조모형의 직․간접 효과 및 총효과

1998). 본 연구의 R²은 61.7%로 확인되었다.

4.2 실험조사 결과

4.2.1 사전동일성 검정

측정동일성은 형태동일성(configural invariance), 

측정간격동일성(metric invariance), 절편동일

성(scalar invariance), 요인분산동일성(strict 

invariance)의 순서로 검정한다. 그러나 일반

적으로 집단 간 평균의 비교는 절편동일성까지 

만족하면 비교가 가능한 것으로 제시되고 있다

(Meredith, 1993). 따라서 첫 번째 단계로 비

교집단들을 대상으로 동일한 속성을 측정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형태동일성, 측정간격동

일성, 절편동일성 순으로 측정동일성 검정을 실

시하였으며, 결과는 <표 13>과 같다.

형태동일성(configural invariance) 검정 결

과, =640.38(df=418, p<.001)으로 나타났

다. 카이제곱 값의 경우 표본의 크기와 측정변

수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적합도 지수로 적절하

지 않다는 보고에 따라 TLI, CFI, RMSEA 값

을 확인하였다. TLI와 CFI는 .9 이상, RMSEA

는 .08 미만이면 괜찮은 적합도로 간주할 수 있다

(홍세희, 2000; Browne & Cudeck, 1993). 검

정 결과 TLI=.940, CFI=.951, RMSEA=.061

로 보고되어 집단 간 요인구조가 동일한 것으

로 확인되었다.

다음으로 두 집단의 요인계수가 동일한지 여부

를 확인하는 측정간격동일성(metric invariance)

을 검정하였다. 검정 결과, =660.292(df=434, 

p<.001), TLI=.941, CFI=.950, RMSEA=.061

로 나타났다. 형태동일성과 적합도 지수를 비

변인


(△)

df

(△df)

TLI

(△TLI)

CFI

(△CFI)

RMSEA

(△RMSEA)

형태동일성 640.38*** 418 .940 .951 .061

측정간격동일성
660.292***

(19.912)

434

(16)

.941

(.001)

.950

(-.001)

.061

(-.001)

절편동일성
694.073***

(33.781**)

450

(16)

.939

(-.002)

.946

(-.004)

.062

(.001)

**p<.01, ***p<.001

<표 13> 측정동일성 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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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한 결과, △=19.192(△df=16, p>.05), △

TLI=.001, △CFI=-.001, △RMSEA=-.001로 

보고되어 카이제곱 검정 결과가 통계적으로 유

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Chen(2008)에 의하면 △CFI<.01, △

RMSEA<.015의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적합도

가 양호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따라서 관측

변수에 대한 잠재변수의 설명력도 그룹 간 같

다는 측정간격동일성도 만족하고 있음을 확인

하였다.

이어서 두 집단의 절편에 동일한 제약을 주

는 절편동일성(scalar invariance)을 검정하였

다. 검정 결과, =694.073(df=450, p<.001), 

TLI=.939, CFI=.946, RMSEA=.062로 나

타났다. 측정간격동일성과 적합도 지수를 비교

한 결과, △=33.781(△df=16, p<.01), △

TLI=-.002, △CFI=-.004, △RMSEA=.001

로 보고되어 카이제곱 검정 결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

CFI<.01, △RMSEA<.015의 기준도 만족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따라서 잠재변수에 대한 

문항의 회귀식 절편이 그룹 간 같다는 절편동

일성도 만족하였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형태동일성, 측정간격동

일성, 절편동일성이 모두 만족하는 것으로 나

타나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측정동일성이 충

족되었음을 확인하였다.

4.2.2 기술통계 및 t-검정

두 번째 단계로 측정변수별로 기술통계를 산

출하고 사전 조사에 대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평균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다중비교(multiple 

comparison)를 고려하여 평균의 차이와 효과 

크기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는 <표 14>와 같다.

<표 1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연구대상자는 

실험집단이 141명, 통제집단이 143명으로 구성

되어 있다. 리커트 5점 척도를 기준으로 실험집

단의 평균값은 과제시작 3.52, 초점형성 3.47, 

단계 구분 n mean sd min max 왜도 첨도 p Hedges’ g

시작
실험 141 3.52 0.81 1 5 -0.53  0.57

1 0.02
통제 143 3.50 0.71 1 5 -0.51  1.32

초점
실험 141 3.47 0.76 1 5 -0.49  1.30

0.14 0.27
통제 143 3.51 0.73 1 5  0.02  0.16

수집
실험 141 2.80 0.87 1 5  0.13 -0.29

1 0.06
통제 143 2.55 0.90 1 5  0.36  0.18

표현
실험 141 3.71 0.66 1.66 5 -0.46  0.81

1 0.03
통제 143 3.73 0.72 2 5  0.08 -0.92

평가
실험 141 3.56 0.93 1 5 -0.56 -0.06

1 0.13
통제 143 3.68 0.85 1 5 -0.26 -0.21

불안
실험 141 2.89 1.03 1 5  0.21 -0.77

1 0.11
통제 143 3.01 0.98 1 5 -0.04 -0.60

중재
실험 141 2.79 0.91 1 5  0.16 -0.36

1 0.01
통제 143 2.78 0.91 1 5  0.04 -0.25

<표 14>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기술통계 및 독립표본 t-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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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수집 2.80, 표현 3.71, 평가 3.56으로 나타나 

정보수집을 제외하고 3점 이상의 평균을 보여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통제집단의 평균값은 

과제시작 3.50, 초점형성 3.51, 정보수집 2.55, 

표현 3.73, 평가 3.68로 나타나 실험집단과 동일

하게 초점형성을 제외하고 3점 이상의 평균을 

보여주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한편, 실험집단의 

불안감 2.89, 중재의 필요성 2.79로 나타났으며, 

통제집단의 불안감 3.01, 중재의 필요성은 2.78

의 평균값을 기록하였다.

또한, 수집된 자료의 정규성을 검정하기 위해 

왜도와 첨도를 통해 정규분포를 검토한 결과, 왜

도는 -0.56∼0.36, 첨도는 -0.92∼1.32로 나타나 

정규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중비교를 고려하여 집단의 평균 차이 여부

를 확인한 결과 모든 단계에서 유의 확률(p값) 

.05를 기준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

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간

의 정보탐색과정 5단계와 불안감 및 중재의 필

요성의 차이를 구분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p값은 표본 수에 영향을 받는다는 단

점이 있기 때문에 효과 크기(effect size)를 산출

하여 비교집단들의 차이를 추가 검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효과 크기를 해석하기 위해 Hedges’ 

g를 사용하였으며, Hedges’ g로 제시된 효과 

크기는 Cohen’s d와 동일한 기준 Small(0.2<= 

g< 0.5), Medium(0.5<=g<0.8), Large(0.8<=g)

을 적용하여 해석할 수 있다(Hedges & Olkin, 

1985, 369).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검정 결과, 

초점형성 단계에서 작은 효과 크기가 확인되었

지만, 나머지 변수에서는 모두 Hedges’ g 값이 

0.2 미만으로 산출되었다. 일부 변수에서 작은

크기의 효과 크기가 확인되었지만, p값이 통계

적으로 유의하지 않음을 고려하였을 때 집단 

간 차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4.2.3 사후 공분산 분석

사후검사를 위해 실험집단(N=141)과 통제

집단(N=143)을 대상으로 사후 설문조사를 통

해 응답 자료를 확보하였다. 전체적인 사후검

사에 대한 분석결과는 <표 15>와 같다.

(1) 불안감과 중재의 필요성

불안감에 대한 검증 결과, 공변량(사전 불안

감)과 종속변수(사후 불안감) 사이의 선형성

을 만족하였고, 등분산 검정결과 F=2.577, 

p=0.1099로 확인되어 등분산이 가정됨을 확인

하였다. 또한, 공분산과 독립변수간의 상호작용 

여부를 확인한 결과, F(1,280)=0.371, p<0.543

으로 확인되어 공분산 분석의 조건을 만족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와 함께 나머지 측정변

수에서도 해당 조건이 동일하게 만족하는 것으

로 확인되었다.

통제집단과 실험집단의 불안감을 대응표본 

t-검정으로 비교한 결과, 실험집단에서는 통계

적으로 유의하게 불안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

난 반면, 통제집단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가 확인되지 않았다. 실험집단의 효과 크기를 

해석하기 위해 제시된 Hedges’ g는 0.44로 나

타나 작은 크기의 변화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사전 불안감의 정도를 공분산으로 설정하고 독

립변인을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으로 구분하여 

공분산 분석을 실시한 결과, 두 집단의 구분은 

F(1,281)=21.12, p<0.001로 확인되어 실험집

단과 통제집단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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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 변수
대응표본 t-검정 공분산 분석

구분 mean t p Hedges’ g F p 

불안감

실험
사전 2.89

5.27 <.001*** 0.44

21.12 <0.001*** 0.07
사후 2.46

통제
사전 3.01

0.58 .560 0.05
사후 2.96

중재의 

필요성

실험
사전 2.79

2.96 .004** 0.25

6.1 0.014* 0.02
사후 2.55

통제
사전 2.78

0.07 .948 0.001
사후 2.77

과제

시작

실험
사전 3.52

-6.12 <.001*** -0.51

5.8 0.017* 0.02
사후 3.97

통제
사전 3.50

4.62 <.001*** -0.38
사후 3.77

초점

형성

실험
사전 3.47

-6.45 <.001*** -0.54

16.98 <0.001*** 0.06
사후 3.93

통제
사전 3.51

-193 .056 -0.16
사후 3.63

정보

수집

실험
사전 2.80

-7.42 <.001*** -0.62

34.69 <0.001*** 0.11
사후 3.56

통제
사전 2.55

-3.47 <.001*** -0.29
사후 2.83

표현

실험
사전 3.71

-5.49 <.001*** -0.46

14.77 <0.001*** 0.05
사후 4.05

통제
사전 3.73

-0.98 .331 -0.08
사후 3.79

평가

실험
사전 3.56

-5.39 <.001*** -0.45

9.36 0.002** 0.03
사후 3.99

통제
사전 3.68

-1.49 .140 -0.12
사후 3.78

*p<.05, **p<.01, ***p<.001

<표 15> 사후검사에 대한 분석결과

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로 제시된 효과크기

는 Small(0.01<=< 0.06), Moderate(0.06 

<=<0.14), Large(0.14<=)을 적용하여 해

석할 수 있다(Richardson, 1985; Cohen, 1988). 

따라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검정 결과  

값은 0.07로 나타나 중간 크기의 변화임을 알 

수 있다.

이어서 통제집단과 실험집단의 중재의 필요

성을 대응표본 t-검정으로 비교한 결과 실험집

단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중재의 필요성

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통제집단은 통

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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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되었다. 효과 크기를 해석하기 위해 제시

된 Hedges’ g는 0.25로 나타나 작은 크기의 변

화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사전 중재의 필요성의 

정도를 공분산으로 설정하고 독립변인을 실험

집단과 통제집단으로 구분하여 공분산 분석을 

실시한 결과, 두 집단의 구분은 F(1,281)=6.1, 

p<0.014로 확인되어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은 통

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

다. 로 제시된 효과크기는 0.02로 나타나 작

은 크기의 변화로 보고되었다.

(2) 과제시작 및 초점형성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과제시작 단계를 

대응표본 t-검정으로 비교한 결과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

타났다. 두 집단의 효과 크기(Hedges’ g)를 확

인한 결과 실험집단은 -0.51로 나타나 중간 크

기의 변화로 확인되었고, 통제집단은 -0.38으

로 나타나 작은 크기의 변화로 확인되었다. 또

한, 사전 과제시작 단계를 공분산으로 설정하

고 독립변인을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으로 구분

하여 공분산 분석을 실시한 결과, 두 집단의 

구분은 F(1,281)=5.8, p<0.017로 확인되어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

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로 제시된 효

과크기는 0.02로 나타나 작은 크기의 변화로 

보고되었다.

이어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초점형성 단

계를 대응표본 t-검정으로 비교한 결과 실험집

단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정보수집 단계에 

대한 인식이 향상된 것으로 확인된 반면, 통제집

단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

다. 효과 크기를 해석하기 위해 제시된 Hedges’ 

g는 -0.54로 나타나 중간 크기의 변화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사전 초점형성 단계를 공분산으로 

설정하고 독립변인을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으로 

구분하여 공분산 분석을 실시한 결과, 두 집단의 

구분은 F(1,281)=16.98, p<0.001로 확인되어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로 제시된 효과크

기는 0.06으로 나타나 중간 크기의 변화로 보고

되었다.

(3) 정보수집 및 표현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정보수집 단계를 대

응표본 t-검정으로 비교한 결과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

타났다. 두 집단의 효과크기(Hedges’ g)를 확

인한 결과 실험집단은 -0.62로 나타나 중간 크

기의 변화로 확인되었고, 통제집단은 -0.29로 

나타나 작은 크기의 변화로 확인되었다. 또한, 

사전 정보수집 단계를 공분산으로 설정하고 

독립변인을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으로 구분하

여 공분산 분석을 실시한 결과, 두 집단의 구

분은 F(1,281)=34.69, p<0.001로 확인되어 실

험집단과 통제집단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로 제시된 효과

크기는 0.11로 나타나 중간 크기의 변화로 보

고되었다.

이어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표현 단계를 

대응표본 t-검정으로 비교한 결과, 실험집단에

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표현 단계에 대한 

인식이 향상된 것으로 확인된 반면, 통제집단

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효과 크기를 해석하기 위해 제시된 Hedges’ g

는 -0.46으로 나타나 작은 크기의 변화임을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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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또한, 사전 표현 단계를 공분산으로 설

정하고 독립변인을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으로 

구분하여 공분산 분석을 실시한 결과, 두 집단

의 구분은 F(1,281)=14.77, p<0.001로 확인되

어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로 제시된 

효과크기는 0.05으로 나타나 작은 크기의 변화

로 보고되었다.

(4) 평가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평가 단계를 대응표

본 t-검정으로 비교한 결과, 실험집단에서는 통

계적으로 유의하게 평가 단계에 대한 인식이 

향상된 것으로 확인된 반면, 통제집단은 통계적

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효과 크

기를 해석하기 위해 제시된 Hedges’ g는 -0.45

로 나타나 작은 크기의 변화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사전 평가 단계를 공분산으로 설정하고 

독립변인을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으로 구분하

여 공분산 분석을 실시한 결과, 두 집단의 구분

은 F(1,281)=9.36, p<0.002로 확인되어 실험

집단과 통제집단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로 제시된 효과크

기는 0.03으로 나타나 작은 크기의 변화로 보고

되었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Kuhlthau의 ISP 모형을 토

대로 청소년의 정보탐색과정에 대한 인식과 그 

과정에서 학습자들의 불안감 및 중재의 필요성

에 대한 구조적 관계를 통계적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실험집단을 대상으로 스캐폴딩 전략을 적

용하여 학습자의 불안감 및 중재의 필요성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 문제와 주요 연구 

결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보탐색과정(ISP)에서 학습자가 느

끼는 불안감과 중재의 필요성을 탐구한 결과, 

표현 단계에서 불안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보수집, 표현, 평가 단계

에서 중재의 필요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구체적으로 불안감에 미치

는 영향요인을 살펴보면, 표현 단계에서 불안

감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수집한 정보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결과물을 완

성하기 위해 자료를 종합하고 정리하는 과정을 

잘 수행하는 경우 불안감이 감소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다음으로 중재의 필요성에 미치는 영

향요인을 살펴보면 정보수집 단계와 평가 단계

는 정적 영향을, 표현 단계는 부적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학교도서관이나 도서 

자료를 이용하여 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중재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으며, 프로젝트 학습에 

대한 과정이나 태도 혹은 학습 결과물에 대해 

되돌아보는 과정을 잘 수행할수록 중재의 필요

성을 느끼게 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반면 

수집한 정보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결과물을 완

성하기 위해 자료를 종합 및 정리하는 과정을 

잘 수행할 경우 중재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

다고 해석할 수 있다.

둘째, 정보탐색과정(ISP)에서 학습자가 느

끼는 불안감과 중재의 필요성을 각 변인을 통

제하여 탐구한 결과, 학년별(1학년과 2학년), 지

역별(수도권과 강원권) 차이가 일부 확인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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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구체적으로 불안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을 살펴보면, 1학년에 비해 2학년의 차이가 유

의하게 나타났으며, 강원도 지역에 비해 수도

권의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 외에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

지 않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반면, 중재의 필요

성에는 지역별, 학년별, 성별 모두 영향을 미치

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불안감에 영향을 

미치는 일부 변인을 제외하고는 지역별, 학년

별, 성별의 차이는 크게 나타나지 않음을 파악

할 수 있었다.

셋째, 통제집단과 실험집단의 불안감을 대응

표본 t-검정으로 비교한 결과 통제집단은 통계

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반면, 실

험집단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불안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효과 크기(g) 면에

서는 작은 크기의 변화가 확인되었다. 또한, 사

전 불안감의 정도를 공분산으로 설정하고 독립

변인을 통제집단과 실험집단으로 구분하여 공

분산 분석을 실시한 결과, 통제집단과 실험집

단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효과크기() 면에서는 중간 크기

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어서 통제집단

과 실험집단의 중재의 필요성을 대응표본 t-검

정으로 비교한 결과 통제집단은 통계적으로 유

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반면, 실험집단에

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중재의 필요성이 감

소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효과 크기(g) 면에

서는 작은 크기의 변화가 확인되었다. 또한, 사

전 중재의 필요성의 정도를 공분산으로 설정하

고 독립변인을 통제집단과 실험집단으로 구분

하여 공분산 분석을 실시한 결과, 통제집단과 

실험집단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

으로 나타났으며, 효과크기() 면에서는 작은 

크기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바탕으로 정보활용교

육을 전개하는 데 있어서 스캐폴딩 전략의 적

용과 관련된 고려사항을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보탐색과정(ISP)에서 표현 단계의 

중요성이 확인되었다. 앞서 구조방정식을 통해 

표현 단계와 불안감 및 중재의 필요성은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따라

서 실험집단에서 표현 단계에 대한 학습자의 

인식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향상된 것은 학

습자의 불안감이나 중재의 필요성이 감소한 

요인으로 작용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통제집

단의 경우 표현 단계에서 유의한 수준의 변화

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불안감이나 중재

의 필요성 감소에 영향을 주지 못한 것으로 이

해할 수 있다. 따라서 표현 단계가 학습자의 불

안감과 중재의 필요성 감소에 영향을 미친 것

으로 파악이 된 만큼, 학습자를 지도하는 과정

에 불안감과 중재의 필요성을 낮추기 위해서는 

표현 단계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함을 시

사한다.

둘째, 불안감과 중재의 필요성이 유의하지 

않게 나타난 단계에 대해서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학교 현장에서 적용되는 대부분의 프로

젝트 학습은 학습주제를 교사가 직접 부여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고, 단기간 내에 완성해야 하

는 현실적인 문제 등으로 과제시작이나 초점형

성 단계가 소홀해질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과

제시작과 초점형성 단계는 학습자들이 학습을 

시작하는 단계이자 학습과제를 구체화하는 초

기 학습의 중요한 과정이다. 따라서 정보탐색

과정(ISP) 단계 중 과제시작과 초점형성 등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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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감과 중재의 필요성이 유의하지 않게 나타난 

단계에 대해서 학습과정을 관찰하거나 학습자

와 심층면담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그 원인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

셋째, 스캐폴딩 전략은 학습자의 능력과 수

준에 따라 제공될 필요가 있다. 스캐폴딩은 근

접발달영역에서 이루어질 때 효과적이며 근접

발달영역은 고정된 범위가 아니라 늘 움직이고 

변화하는 역동적인 특성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학습과정에서 중재의 필요성은 학습과정과 내

용에 따라 지속적으로 발생한다. 즉, 일회적인 

안내와 도움으로는 학습자가 스스로 해당 토픽

과 관련된 활동을 완전하게 수행하기에는 어려

움이 있다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다. 따라서 

학습과정에 제공되는 스캐폴딩 전략은 교사가 

지도하는 학습목표와 학습방법에 따라 새롭게 

제공되어야 하며, 학습자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학습자의 수준과 능력에 따라 제공되

는 것이 중요하다.

넷째, 비대면 상황에서 적용할 수 있는 정보

탐색과정 기반의 스캐폴딩 전략에 대한 탐구가 

필요하다. 펜데믹 이후 줌, 유튜브, 게더타운 등

을 활용한 비대면 기반의 학습활동이 활발하다. 

비대면 상황에서는 교사와 학생의 직접적인 접

촉이 없기 때문에 대면 수업과는 다른 형태의 

스캐폴딩 전략이 적용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비대면 상황에서 학습자에게 도움을 제공하고 

효과적인 학습을 지원할 수 있는 정보탐색과정 

기반의 스캐폴딩 전략에 대한 탐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다섯째, 학교도서관과 사서교사의 역할 확대가 

필요하다. 구성주의에서 강조하는 자주적인 학습

은 학교도서관에서 다양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 구축이 필수적이다. Kuhlthau는 학

습을 구성과정으로 파악하는 구성주의 관점에

서 정보탐색은 곧 구성과정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정보탐색과정에 대한 이해는 정보활용

능력의 핵심 기능이라고 할 수 있음에도 불구

하고, 사서교사가 수행하는 명시적인 교육과정

이 없기 때문에 정보탐색과 관련된 체계적인 

교육활동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

서 구성주의 학습관에 기반한 학교도서관 활용

방안과 사서교사의 역할 확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정보탐색과정에서 학습자가 느끼

는 불안감과 중재의 필요성에 대한 인과관계를 

구조방정식 모형을 적용하여 종합적으로 분석

하고, 정보탐색과정(ISP)에서 스캐폴딩 전략을 

적용한 실험조사를 통해 스캐폴딩 전략 적용의 

효과성을 검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의 대상자를 중학생으로 한정

하고 전체 청소년을 포괄하지 못한 점과 실험

집단의 대상이 대전 지역으로 한정된 부분은 

연구의 제한점이기도 하다. 본 연구 결과를 일

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나, 연구를 통해 확

인된 결과는 정보탐색과정의 스캐폴딩 전략 적

용의 효과성에 대한 통계적 분석결과에 바탕하

고 있기 때문에 정보탐색과정에 필요한 스캐폴

딩 전략을 교육 현장에 적용하기 위한 실제적

인 근거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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